【재경조찬】2016.08.22 월요일

1. 거시, 데이터
1.1 제일재경(yincai.com) : 중국인민은행 성숭청(盛松成) 조사통계사 사장, 현단계에 M2보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금융통제지표인 사회융자 규모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유동성 함정'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세율 인하가 보다 더 효율적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상당기간 동안 재정적자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음.  
1.2 중국신문망(chinanews.com) : 국가행정학원 장잔빈(張占斌) 경제학부 주임은 경기 하락 압박 증대에 따른 민간투자 의욕 부진, 부실한 정부 관리의 민영기업 투자 억제 효과, 자금난과 자금 조달 원가 상승으로 인한 민영기업의 투자금 부족 등을 현단계 동북지역 민영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음. 
1.3 신화통신 : 지난 8월 19일, 제1단계의 중앙 환경보호 감찰 업무가 모두 끝났음. 7월 중순 내몽고(內蒙古), 헤이룽쟝(黑龍江), 쟝수(江蘇), 쟝시(江西), 허난(河南), 광시(廣西), 윈난(雲南), 닝샤(寧夏) 등 8개 성(省)에 중앙환경보호감찰팀이 파견된 이래 1억위안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일부 기업에게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음.
1.4 중공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 판공실 특약 전문가 주화신(祝華新) : 인터넷 빅데이터에 기한 등급 책정 분야에서 국내 관련 기구들은 아직 모색 단계에 있음.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데이터 자원의 보유량, 등급 책정 기준의 개발과 홍보, 등급책정기구의 권위성 등이 있으며 현단계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등급책정기구가 많지 않음.

2. 부동산
2.1 중진(中金) : 부동산 개발자금 출처를 통해 분석한 결과 투자 의욕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비록 분양주택 매출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분양주택 매출이 대폭 하락하는 시점이 여전히 명확하지가 않지만 하반기에 매출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전망이고 특히 4분기에 둔화세가 보다 뚜렷해 질 가능성이 큼.     

3. 시장
3.1 차이신망(caixin.com) : 재정부 쑹치우링(宋秋玲)은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재정 보조 정책에 곧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일반 특혜 재정 보조는 기업의 의존증을 유발하기 쉬움. 추천 차종 목록에 편입될 수 있는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요구를 높힐 예정이기에 기술이 후진적이고 시장의 인정도가 낮은 제품은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임.
3.2 신화통신 : 일전에 하얼빈(哈爾濱), 선양(沈陽), 다롄(大連), 창춘(長春)시 정부는 <2016 타이양다오(太陽島) 포럼 – 동북 진흥 포럼 동북 4 도시 타이양다오(太陽島) 선언>을 공동 발표하여 연동 강화, 세계급 도시군 건설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연합 행동을 통하여 지역 경제 공동체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하였음. 
3.3 중국증권망(cs.com.cn) ： 산시(山西)성 경제및정보화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산시성은 전력 판매 업무를 민간자본에 개방함으로써 경쟁체제를 진일보 도입하고 보다 많은 시장 주체가 전력 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할 계획임. 2018년 - 2020년 산시성은 전력 직접 거래에 부합되는 이용자가 중장기 거래에 참여하도록 전면적으로 개방할 예정임.
3.4 차이신망(caixin.com)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전 구간 건설허가가 떨어졌음. 중국측 기업연합체는 프로젝트 추진 담당업체인 중국철도총공사(中鐵總公司), 설계시공업체인 중국중철주식유한공사(中國中鐵), 중국전력건설집단유한공사(中國電建); 기관차 차량 제조업체인 중국중차주식유한공사(中國中車); 통신신호업체인 중국철도통신신호집단공사(中國通號) 등으로 구성되었음.
3.5 我的鋼鐵(mysteel.com) : 지난주 중국 강철현물종합지수는 주간 1.72% 상승한 99.2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하엿음. 현재 블랙 계열 선물 제품의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비록 강철 시장 가격의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 강화되긴 하였으나 낮은 재고량과 원가 상승 등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강철 시장에서는 반등 기미가 엿보이고 있음.
3.6 신삼판(新三板) : 지난주(8.15-8.19) , 신규 등록한 기업 수는 240개로 직전주에 비해 증가 기업 수가156개 감소되었고 거래금액은 26.78억위안으로 직전주 대비 19.27% 감소하였음. 신삼판(新三板) 총 등록기업 수는 8,781개임.

4. 증시
4.1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 :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8월 19일까지 상하이·선전 증시의 유통주 시가총액은 38.51조위안으로 주간 2.57% 증가하였음. 양 증시의 평균주가는 10.46위안으로 주간 2.85% 증가하였음. 상하이 증시의 상장회사 수는 1,121개이고 평균 주가 수익율은 15.51이며, 선전 증시의 상장회사 수는 1,800개이고 평균 주가 수익율은 41.95임.

5. 국제
5.1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 오는 금요일 예정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연설에서 금리 인상에 관한 신호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일본은행의 정책 툴킷은 바닥이 들어난 상태여서 새로운 완화적 방식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함. 일본 중앙은행은 정책 목표 및 정책 구조를 재배치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될 경우 엔화 가치가 진일보 상승할 공간이 있음.
5.2 시티뱅크 ： 중앙은행의 간섭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전통 관계가 이미 깨졌고 시장은 오로지 화폐 정책만을 "바라보며 따르고" 있어 제반 시스템에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균열이 생겼음. 현재 시장에서는 위약율을 더 이상 중요시하지 않고 파동율이 억제당하는 등 7대 "괴이한 현상"이 존재함. 
5.3 후이퉁망(匯通網, fx678.com) ： 2012년 몽골이 처음으로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 지 4년이 지난 현재, 몽골 본국의 통화가치가 폭락하여 붕괴 직전에 이르렀으며 현금의 공급이 바닥을 보일 정도임. 업계 관계자는 몽골의 경제 혼란은 하나의 거울과 같아서 전세계 여러 나라 중앙은행의 방임에 가까운 완화적 통화 정책이 초래한 악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5.4 지난주 금요일 발틱해 건화물 운임지수(BDI)는 0.15% 상승한 683포인트를 기록하였고 주간 1.79% 상승하였음.

6. 외환
6.1 지난주 금요일, 중국 위안화(CNY) 대 미국 달러화의 환율은 0.27% 하락한 6.65에 거래를 마감하였으며 주간 0.08% 하락하였음. 위안화 기준환율은 6.6211을 기록하였고, 주간 0.5% 상승하였음. 
6.2 무디스(Moody`s) :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이 2016년 초에 비해 10% 평가절하될 경우 중국의 55대 고수익·비금융 부동산과 비(非)부동산 기업 중의 82%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할 충분한 완충 공간과 조치가 준비되어 있음. 향후 12개월 동안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7. 석유
7.1 지난주 금요일,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의 9월 선물 가격은 0.6% 상승한 배럴당 48.52달러를 기록하였고 주간 9.1% 상승하였음. ICE 브런트 원유의 10월 선물 가격은 0.02% 하락한 배럴당 50.88달러를 기록하였고 주간 8.3% 상승하였음.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에 개최된 도하협상이 타결에 실패한 후 글로벌 석유 시장의 공급 과잉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음.
